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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편의성마케팅강화로경쟁력확보
지자체공공배달앱활성화방안

광주 위메프오 전남 먹깨비 운영

낮은수수료로소상공인부담완화

서비스이용개선할인확대필요

광주전남지역소상공인의중개수수료부

담을줄이기위해도입한공공배달앱활성화

를위해서는인지도향상및인터페이스보완

등소비자를위한서비스확대에주력해야한

다는지적이다.

28일광주시와전남도에따르면광주시는

지난 2021년 7월 위메프오 도입에이어올

해 3월 신한은행이 출시한 땡겨요 등 공공

배달앱을도입해운영중이다.

공공배달앱은 낮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

인경영부담을완화하고,배달앱내지역화폐

이용및할인쿠폰발행으로지역경제활성화

에기여하기위해도입됐다.

공공배달앱을이용한소상공인의경우민

간앱대비낮은 2%대중개수수료와주문 1

건당평균 3200원이상의비용절감이가능

하다는장점이있다.실제광주시공공배달앱

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내야 할 수수료로

총43억원이절감됐다.

가맹점개수도2021년 2월기준1240개에

서 올해 6월 기준 1만1002개소로 8배 이상

늘었다. 누적주문건은총 138만건, 누적매

출은345억6000만원이다.

중개수수료 없이 무등시장, 월곡시장, 남

광주시장, 남광주해뜨는시장, 봉선시장 등

관내5개전통시장에서장보기배달서비스도

이용할수있다. 관련누적주문건수는 4483

건으로, 매출액도 1억4200만원에달하는등

소비자수요도높다.

이와같은노력에전국기준공공배달앱이

차지하는비율이3.87%에불과한반면,광주

가 차지하는 공공배달 점유율 비율은 약

17.40%에달한다.

민간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이 50.54%, 요

기요15.42%,쿠팡이츠16.70%과비교하면

배달의민족다음으로높은수치다. 이와같

은점유율추이는2021년 3월 3,34%와비교

하면약5배증가한수준이다.

전남도도 2022년 7월 공공배달앱 먹깨

비 에이어지난2023년12월상생배달앱 땡

겨요 를도입해소상공인이익창출및소비

자부담완화와지역경제활성화에나섰다.

먹깨비 는올해6월30일기준누적회원수

는10만5322명, 가맹점수1만212개소에매

출액202억9000만원,주문건수82만3557건

을기록하며순항중이다.

특히먹깨비는민간업체㈜먹깨비가운영,

전남도와 시 군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진행하는형식으로운영되고있으

며, 1.5%로낮은중개수수료와가입비 광고

료무료로지역소상공인들의부담경감에도

앞장서고있다.

땡겨요 또한같은날기준누적가맹점수

2041개소, 매출액 5억7600억 원, 주문건수

2만5714건, 회원수 3만175명을 기록 중이

다.

하지만이같은성과에도공공배달앱이용

률은여전히민간배달앱보다저조한실정이

다.이에앱활성화를위해서는공공배달앱의

낮은인지도개선과소비자들을위한가격경

쟁력확보가시급하다는지적이다.

실제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등민

간배달앱은할인쿠폰및배달비무료서비스

를제공하는등소비자들을상대로공격적인

마케팅을펼치고있으나,공공배달앱의경우

공공성을 담보하는 플랫폼인만큼 소비자와

판매자모두를신경쓸수밖에없어소비자만

을위한혜택제공에는한계가있다.

디지털경제의핵심이사용자경험인만큼

뒤떨어진인터페이스및 UX를 보완하는등

서비스이용개선을바탕으로한소비자들의

편의성도모에도적극나서야한다는지적도

나온다.

이에광주시는공공배달앱을활용한소비

촉진할인프로모션및가맹점주배달료지속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오는 11월까지 관련

홍보영상제작및오프라인홍보를통해소비

자확대에도주력할계획이다.

전남도역시소비자혜택강화를위해 첫

주문할인이벤트 , 가맹점이설정한할인금

액에비례해최대 4000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있는 더블할인이벤트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시5%페이백이벤트 등다양한할인을

제공한다.

이밖에도고물가 고금리로위축된지역경

제활성화를위해매달인당최대4회5000원

할인쿠폰을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할인이

벤트 도추진하기로했다.

노병하오지현기자

오수미전남도중소벤처기업과장

치킨, 자장면, 초밥, 샐러드, 심지어 커피와 디저트까지

…. 이제집에서나공원에서나핸드폰하나면앱으로편하

게음식을주문할수있을정도로 배달 문화는우리일상

속에깊이자리잡아있다.

배달의기원을찾기위해서는꽤오랜시간을거슬러올

라가야 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석의 <이재난고>에는

과거시험을본다음날점심에일행과함께평양냉면을시

켜먹었다는기록이있다. 1768년 7월7일의일이다. 우리

나라최초의배달기록이니, 배달은꽤역사깊은문화인

셈이다.

이런 배달의세계에최근뜨거운감자로떠오르는이슈

가있다.현재배달앱점유율1위인 배달의민족 (이하 배

민 )이오는 8월부터 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를 6.8%에

서 9.8%로 3%p, 즉 44%인상한다는것이다. 고물가고금

리로서민경제가힘든와중중개수수료인상발표로인해

소상공인들의반발이이어지고있다.

배민 외 주요 배달플랫폼중하나인쿠팡이츠는 9.8%,

요기요는12.5%의중개수수료를받고있

다. 하지만점주들은배달앱사용시중개

수수료외에도광고비,배달비,결제대행

수수료 등을 포함해 판매액의 약 17%~

25%의 수수료를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절대다수가배달앱을통해주문을하는

상황에서배달자체를그만두기는어려운것이현실이다.

수수료는높고, 배달은그만둘수도없는사면초가의상

황 속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공공상생배달앱이

다. 공공상생배달앱은낮은중개수수료로소상공인과소

비자모두에게비용절감효과를주는착한배달앱이다. 전

남도는 2022년 7월도입한공공배달앱먹깨비를시작으로

2023년12월상생배달앱땡겨요를도입해먹깨비와땡겨요

를동시에운영하고있다.

전남 공공상생배달앱은 1.5~2.0%의 현저히 낮은 중개

수수료만부담하면되며, 일반민간배달앱에서받는가입

비와광고비도없어적은부담으로사업체를운영할수있

다.뿐만아니라,신규가맹시점주에게20만원상당의지원

금을제공하고있다.

위기를기회로, 공공상생


